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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생: 1937년 1월 17일 오하이오 톨레도 
서 원: 1957년 8월 13일 오하이오 톨레도 
사 망: 2019년 5월 23일 오하이오 톨레도 
장 례: 2019년 5월 30일 오하이오 와잇하우스 
 
 
 수녀의 영혼은 작은 아이들과 몹시 잘 어울렸던 단순한 영혼이었다.  

수녀의 영혼은 다른 이들의 필요를 식별하고 부드럽게 필요를 채워주었던 온화한 
영혼이었다. 

수녀의 영혼은 도움이 필요한 곳 어디든 수녀가 돕도록 허용했던 친절한 영혼이었다. 
 
로버타 제인은 프레데릭 그로스와 클라라 로즈(오스테리더) 그로스의 다섯 자녀 중 
막내였다.오하이오 톨레도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며 성 앤 학교에 다녔다. 로버타는 노틀담 
수녀회에 입회한 언니 메리 로즈 버나드의 본을 따랐다.노틀담 아카데미에 다니다가  
1955년에 졸업하면서 같은 해에 노틀담 수녀회의 수도복으로 착복을 하고 메리 로버타 
클레어 수녀라는 이름을 받았다. 
 
1958년, 수녀는 플로리다, 일리노이, 오하이오의 초등학부에서 52년간의 교편 생활을 
시작했다. 오랜 기간을 델포스, 오하이오, 위튼, 일리노이에서 일하며 아이들의 성사를 
준비시켰다. 어린 아이들을 교실에서 가르치는 일 외에도 학습 장애 성인들에게 종교를 
가르쳤고 집을 나올 수 없는 이들에게 봉성체를 해 주었다. 수녀는 사도직을 하는 곳마다 
학생들과 신자들의 사랑을 받았다. 심지어 주간 빙고 보조하고 이전 학생들의 고등학교 운동 
경력을 쌓는 내내 응원하는 일까지, 학교와 본당에서 다방면으로 활동했다.   
 
수녀를 이끌었던 노틀담 수녀들의 자질은 친절, 따뜻함, 다정함이었다. 이는 수녀 자신이 
소유했던 특성이기도 했다. 한 번은 수도자가 되어서 좋은 점 한 가지에 대해 질문을 받고 
이렇게 적었다. “내가 존경했던 그룹의 일부가 되는 것과 그들 중 하나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너무나 좋다.” 
 
최근 몇 년간은 언제나 오하이오 와잇하우스의 SND 센터의 현관 문에서 매일 미사에 오는 
사람들을 맞이하는 수녀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수녀는 양로원을 방문하고, 외로운 이들을 
돌보고, 동료들을 도와가며 관대하고 겸손하게 사도직과 공동체 생활에 혼신했다. 수 년전 
심한 교통 사고를 당한 뒤, 누군가 집을 나설 때마다 수녀는 늘 “작별 인사”를 하고 싶어했다.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겨 그들을 다시 보지 못하게 될까봐서였다.  
 
메리 로버타 클레어 수녀는 수도 서원 62년차로 82세의 생애를 하느님께 돌려드렸다. 
기꺼이 맞이하시는 하느님의 현존을 영원토록 만끽하기를 빈다.    


